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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치과위생사를 중심으로

김효정*ㆍ김윤지*ㆍ김명희†

을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치위생학과

A Study of Factors Related to Job Satisfaction Affecting Service 
Year: A Dental Hygienist in Seoul

Hyo-Jung Kim*, Yun-Ji Kim* and Myoung-Hee Kim†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Health Science, Eulji University, Seongnam 461-713, Korea 

Despite the high demand for dental care professionals, high turnover of dental hygienists have been reported, especially among workers in the 

dental clinic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job satisfaction factors affecting dental hygienist’s service year in Seoul using cross-sectional data.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rom August 26, 2013 to September 13, 2013. Data were collected from 296 employees of dental clinics and 

hospitals located in Seou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for parameter estimates, using PASW Statistics 18.0 and R software version 

3.0.3. The Cronbachʼs  for the total job satisfaction factors was 0.922. In descriptive statistics, the group (that less than four years of working and 

over four years of working)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age, religion, experience of turnover and autonomous factor among job 

satisfaction factors. In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autonomy in job satisfaction was an important factor to predict the length of service in 

dental hygienist (odds ratio, 2.65; 95% confidence interval, 1.06∼6.60). Autonomous factor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length of service for dental 

hygienist. This study encourages future investigations of the role of job satisfaction of service year using better analytical frameworks.  

Key Words: Job satisfactions, Personal autonomy, Service year

서  론

급변하는 보건의료시장에서의 구강보건의식수준의 향상

은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구강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

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양질의 구강보건진료제공이라는 핑

계로 실행되고 있는 근본적이며 정책적인 제도 중 하나는 

보건인의 면허관리제도이다. 이 중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의 법률에 따라 소정의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한 

후, 국민의 구강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병의

원에서 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역할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임상에서는 진료와 진료협조, 조직 관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과거와 같이 단순한 기술이나 기

능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예방, 교육, 대인관계 기술, 경영

동반자로서의 역할로 폭넓게 전환됨에 따라 치과위생사에 

대한 사회적 역할의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다1,2). 이러한 변

화되는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능력의 원천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역할 수행을 통한 경험의 

축적으로 얻어진다. 

직무특성상 이러한 높은 전문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단

기간에 이직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고, 특히 치과의원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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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는 치과위생사의 경우에는 보다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3)
. 1995년 연구에서 치과위생사의 평균 직업수명은 3

년에 불과하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4)
, 이 후 2002년 Moon 등5)

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49.2%가 3년 이상의 직업수명을 

보였고 이 중 21.4%는 7년에서 15년의 경력으로 응답하였

다. 또한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31세 이상 치과위생사의 활

동인구 분율을 살펴보면, 1990년에는 31세 이상이 1.7%에 

불과하였으나6)
, 2007년 연구에서는 31세 이상이 약 18%로 

보고하여7)
 평균 연령이 상향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과거 연구를 기초로 한 이런 증가추세에도 최근 한 연구

에서는 치과위생사의 평균 근속년수를 5.7년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이는 간호사의 평균 근속년수인 6.4년, 의료기사의 

평균 근속년수인 9.1년보다 근무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

다8)
. 더불어 가장 활발한 업무를 제공할 시기인 5∼7년 경

력자가 이직자의 84%를 차지해, 숙련된 치과위생사의 업무

중단의 문제를 시대적 변화와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요구된

다9)
. 

보고되고 있는 조기퇴직 혹은 이직의 요인들로는 기혼여

성의 자녀 양육문제, 가사노동의 부담, 그리고 근무조건 등

이 열거되고 있다7)
. 이러한 요인들은 직무만족도와 직결되

며,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감소된다는 연구와 

함께3)
, 치과위생사에 대한 보다 정교한 직무만족 연구의 필

요성을 재조명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기초로 한 유사한 주제의 기왕

의 연구들에 비해 보다 큰 표본수를 획득하여 정교한 분석

을 시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근속연수를 결과변수로 하여 

분석한 연구는 없기에 적절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임상에서 근무

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그들의 직무만족도 요인별로 

근속연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밝혀냄으로써 치과

위생사가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7개 구의 구강진료기관에 근무하는 치

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2013년 8월 26일부터 2013년 

9월 13일까지 약 3주간 자기기입방식의 설문을 실시하였

다. 각 구별 구강진료기관 선정은 접근의 용이성과 설문수

거의 용이성을 기준으로 편의추출하였다. 통계의 측정오차

를 줄이기 위해 조사자인 치위생학과 재학생 21명은 사전에 

조사방법을 교육 받았고, 각 구에 3명씩 배치되어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조사에 응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며칠 뒤 방문하

여 직접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490부 

중 371부를 회수하여 약 76%의 회수율을 보였고, 이 중 응

답이 불성실한 것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누락정보

를 포함하여 75부를 제외한 296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

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문항은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을 바탕으로 연구 취지에 맞게 재구성하였다10,11)
. 일반적인 

특성의 7문항과 보수영역, 자율성영역, 장래성영역, 근무환

경영역으로 구분된 직무만족 관련요인 20문항으로 설문지

가 구성되었다. 보수요인은 자신의 보수에 대한 만족도이며 

장래성영역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전망, 승진 가능성, 자

기발전가능성을 포함한다. 자율성영역은 업무를 행함에 있

어서 적극적,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와 양

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상사로부

터의 자율성으로 구성되었다. 근무환경영역은 근무하는 병

원의 정책, 복지 및 안전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되었

다. 내적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 검정을 실시

한 결과, 전반적인 직무만족도에서는 0.922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하위문항은 0.85에서 0.89의 범위를 보였다(보수요

인: 0.89, 자율성요인: 0.88, 장래성요인: 0.85, 근무환경요

인: 0.89). 직무만족 관련요인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

으며 ‘매우 그렇다’에 5점,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3. 자료변환

직무만족 관련요인 중 질문이 부정형인 문항들은 동일요

인 내에서의 같은 해석을 위해 ‘매우 그렇다’를 1점, ‘매우 

그렇지 않다’를 5점으로 역산 처리하였다. 학력은 전문대졸

업, 대학교재학, 대학교졸업, 대학원재학, 대학원졸업, 그리

고 기타의 총 6개 범주로 조사하였지만 대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가 적어 전문대와 대학교재학 이상으로 재분

류하였다. 결혼여부에서 기타의 범주는 1명에 그쳐 통계분

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근속

연수는 개월 수로 조사하였지만, 최종분석의 활용을 위하여 

이분법적 형태로 재분류하였다. 정규성 여부를 살펴본 후, 

상위 5% 이상치 절삭 후에 중위수를 기준으로 4년을 기준

으로 4년 미만과 4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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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 Total 
The length of service

p-valuea

＜4 years (n=125) ≥4 years (n=171)

Age (y) 28.03±4.27 24.63±2.50 30.52±3.53 ＜0.001

Religion 0.244

Christianity 83 (28.0) 31 (24.8) 52 (30.4)

Buddhism 30 (10.1) 15 (12.0) 15 (8.8)

Catholicism 30 (10.1) 9 (7.2) 21 (12.3)

None 153 (51.7) 70 (56.0) 83 (48.5)

Educational attainment (y) 0.035

College (≤15) 239 (80.7) 108 (86.4) 131 (76.6)

University (＞15) 57 (19.3) 17 (13.6) 40 (23.4)

Marital status ＜0.001

Unmarried 250 (84.5) 122 (97.6) 128 (74.9)

Married 46 (15.5) 3 (2.4) 43 (25.1)

Turnover ＜0.001

Yes 193 (65.2) 46 (36.8) 147 (86.0)

No 103 (34.8) 79 (63.2) 24 (14.0)

Job satisfaction

Income factor 2.82 (0.82) 2.78 (0.86) 2.85 (0.80) 0.425

Autonomous factors 3.17 (0.66) 3.02 (0.59) 3.27 (0.69) 0.001

Potential factors 3.02 (0.67) 3.08 (0.67) 2.97 (0.66) 0.148

 Working environment factors 3.06 (0.73) 3.07 (0.76) 3.05 (0.71) 0.867

Values are presented as n (%) for categorical variables or mean±standard deviation for continuous variables.
aAssociations with the length of service were estimated by Student’s t-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or chi-square test for categorical.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Sociodemographic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Length of Service (＜4 Years vs. ≥4  Years)
(n=296)

장기근속 여부는 분석대상자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조작적

인 정의를 하였다. 직무만족 관련요인은 각 요인별로 합산 

한 연속변수형태로서 분석에 활용하였다. 

4. 통계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

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근속연수의 이분형 

범주에 따른 각 독립변수요인들의 통계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chi-square 검정을 실시하였다. 설문도구의 신

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hronbach's 를 측정하였다. 또

한 연속변수 형태의 근속연수와 직무만족 요인들 간의 선형

의 상관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

였다. 

최종분석에서는 종속변수인 근속연수를 이분형(dicho-

tomous)의 범주로 구분하여 다른 독립변인들을 보정한 로

지스틱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전체적인 제1종 오류

수준은 0.05로 적용하였고, 통계패키지로는 PASW Statis-

tics 18.0 (IBM Co., Armonk, NY, USA)과, 로지스틱 다중

회귀분석을 위해 R software version 3.0.3 (R Development 

Core Team, Vienna, Austria)을 사용하였다. 

결  과

1. 일반적 특성 및 직무만족요인

전체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28세였고, 종교는 무교가 153

명으로 51.7%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기독교가 28%

였다. 학력은 ‘전문대졸업’이 응답자의 80.7%를 차지하였

고, 결혼 상태는 미혼자가 84.5%였다. 대상자의 약 3분의 2

가 이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65.2%). 직무만족요인 

중에서 보수영역의 평균 점수는 2.82점으로 가장 낮았고, 반

면 자율성요인은 3.1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1). 

근속연수의 평균은 5.2년이었으며, 중앙값은 4년으로 나타

났다.  

2. 근속연수에 따른 일반적 특성 및 직무만족요인의 비교

중위수를 기준으로 한 근속연수 4년 미만과 4년 이상의 

집단은 각각 125명(42.2%), 171명(57.8%)이었다. 근속연

수 4년 미만 집단의 평균은 24.6세이며, 4년 이상 집단은 

30.5세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01). 종교유형으로는, 근속연수 4년 미만 집단에서 무교

가 56.0%로 가장 높고 그 다음 기독교(24.8%), 불교(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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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The length 
of service

Age
Income 
factor

Autonomous 
factors

Potential 
factors

Working environment
factors

The length of service 1

Age 0.681** 1

Income factor 0.047 0.041 1

Autonomous factors 0.185** 0.178** 0.342** 1

Potential factors －0.084 －0.066 0.332** 0.561** 1

Working environment factors －0.01 －0.035 0.414** 0.569** 0.491** 1

**p＜0.01.

Table 2.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All Variables Including Sociodemographic and Job Satisfaction

Variable
The length of service 

(＜4 years=0, ≥4 years=1) 
p-value

Age (y) 2.48 (1.94∼3.18) ＜0.001

Religion

Christianity 0.72 (0.26∼1.98) 0.531

Buddhism 0.66 (0.15∼2.83) 0.580

Catholicism   4.19 (1.05∼16.63) 0.041

None Ref.

Educational attainment (y)

College (≤15) 1.38 (0.46∼4.14) 0.555

University (＞15) Ref.

Marital status

Unmarried 0.67 (0.10∼4.23) 0.677

Married Ref.

Turnover

Yes 3.49 (1.44∼8.43) 0.005

No Ref.

Job satisfaction

Income factor 1.30 (0.72∼2.34) 0.376

Autonomous factors 2.65 (1.06∼6.60) 0.036

Potential factors 0.51 (0.22∼1.17) 0.114

 Working environment factors 0.78 (0.37∼1.62) 0.506

Ref.:  reference category.

Table 3. Adjusted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of 

Factors Predicting the Length of Service ≥4 Years
천주교(7.2%) 순으로 나타났다. 근속연수 4년 이상 집단에

서는 무교(48.5%), 기독교(30.4%), 천주교(12.3%), 불교

(8.8%) 순이었다. 종교유형과 장기근속여부와의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244). 반면 교육수준과 장

기근속여부는 유의한 통계적 연관성이 있었다(p=0.035). 근

속연수 4년 미만 집단에서는 3명만이 기혼자(2.4%)였고, 4

년 이상의 집단에서는 171명 중 43명, 즉 25.1%가 기혼자로 

나타나 이러한 집단 간 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p＜0.001). 

이직 경험여부에서는 4년 미만 집단 125명 중 46명이 ‘그

렇다’로 응답하여 36.8%의 이직경험률을 보였으며, 4년 이

상 집단에서는 약 86.0%가 이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p＜ 

0.001). 직무만족 요인에서는 자율성요인에서만이 집단 간 

유의한 평균차이를 보였는데(p=0.001), 4년 미만의 집단에 

비해 근속연수 4년 이상 집단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Table 1).

3. 일반적 특성 및 직무만족요인과 근속연수의 상관관계

Table 2는 연령을 포함하여 직무만족요인들과 근속연수

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종교유형 및 일반적 특성을 나

타내는 범주형 변수들은 상관관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연

령은 근속연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68, p＜ 

0.001). 근속연수와 직무만족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보수

요인과 자율성요인에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 

중 자율성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r=0.185, 

p＜0.001). 반면, 장래성요인과 근무환경요인은 근속연수

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근무만족요인들 간에는 r=0.33

에서 r=0.57로 약하거나 중등도(weak or moderate)의 상관

계수 범위를 보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4. 일반적 특성 및 직무만족요인들이 근속연수에 미치

는 영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직무만족요인들이 장기근속

연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결과는 adjusted odds ratio 

(aOR)와 그에 따른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95% CI)으로 보여진다. 연령의 증가는 장기근속확률을 증

가시키며(aOR, 2.48; 95% CI, 1.94∼3.18),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p＜0.001). 종교유형에서는 무교에 비하여 

천주교가 4년 이상 근속할 aOR이 4.19로 나타났다

(p=0.041). 또한 이직경험이 없는 대상자에 비해 이직경험

이 있는 대상자가 4년 이상 근속할 aOR이 3.49로,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5). 직무만족요인에서는 모든 

요인을 보정하고 자율성요인만이 유의하였는데 자율성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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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증가에 따라 4년 이상 근속할 aOR이 2.65 (95% CI= 

1.06∼6.60)로 나타났다(p=0.036).

고  찰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근속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사회학적 변인들과 직무만족도의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고

자 서울시 7개구의 구강진료기관을 선정하여 자기기입방식

의 설문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는 연령, 종교유형, 이직경험이, 직무만족도의 4가

지 요인 중에서는 자율성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치

과위생사의 장기 근속연수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의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지만, 보수 

영역에서 4년 미만 근무한 집단과 4년 이상 근속한 집단의 

평균이 각각 2.78점과 2.85로 장기근속 하는 집단에서 만족

도가 다소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총 경력이 많을수록 보

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기왕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11)
. 직무만족요인 중 자율성영역은 가장 높은 평균점

수를 보였고(3.17), 집단구분으로는 4년 이상 장기근무 집

단에서 3.27점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Shim과 Lee
12)

의 연구에서, 근무경력 10년 이상 대상자에서의 자율성요인 

만족도 점수인 3.53점으로 조사된 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기술 통계만으로 보았을 때, 장래성영역의 평균점수

는 4년 미만과 4년 이상 집단에서 각각 3.08점과 2.97점으

로 장기 근속한 집단에서 더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총 

근무 경력이 많을수록 장래성요인 만족도가 높다는 기왕의 

연구와 반대되는 결과이다11)
. 그러나 본 연구진의 견해는 근

속 연수가 짧을수록 앞으로 남은 경력을 더욱 희망적으로 

보고 장기 근속자들은 미래에 대해 고정적이거나 비의욕적

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독립변인을 보정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에

서 직무만족영역을 제외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연

령, 종교유형, 이직경험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령이 증가와 장기근속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기왕의 연구결과로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Lee 등1)의 연구

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율성이 증가한다는 결과와, 또 

다른 연구11)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환자관계, 동료관계 만

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그것이다. 즉, 연령의 증가에 따

라 자율성 및 사회성이 증가되며, 이는 곧 장기근속요인의 

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장기근속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흥미로운 변수는 이직 

경험여부이다. 다른 변인을 보정하고도 이직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4년 이상 근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R, 3.49; p=0.005). 이 결과

는 다각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전 직장의 실패로 인해 

자신이 추구하는 만족도요인을 충족하게 되는 과정 혹은 결

과의 산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간의 증가에 

따라 이직의 횟수가 함께 증가하는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이직경험여부가 장기근속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장기근속자들에서 이직경험자가 나올 확률이 

큰 것인지의 인과관계여부는, 조사설계 단계에서의 이직의 

경험횟수를 조사하지 못한 것과 단면조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본 데이터의 한계점으로 여겨진다.   

로지스틱 다중회귀분석결과, 직무만족도 중에서 장기근

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자율성이었다(OR, 2.65; 

p=0.036). 본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13)에서의 복지혜택과 유

사한 맥락의 근무환경영역은 장기근속에 유의한 영향을 주

지 않았고, 보수 역시 장기근속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

았다. 오히려 보수, 근무환경적인 요인보다는 본인이 좀 더 

자율적으로 업무를 행하는 것이 장기근속에 영향을 주었다. 

이 결과는, 근속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유사

한 연구방법의 부재로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자율성 요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다는 단순선형관계를 밝

힌 기왕의 연구결과14)가 본 연구의 개연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자율성을 주제로 연구한 Kim 등15)의 연구

에서는 실제 임상현장에서 의료진들과 관계 속에서 치과위

생사들의 의사결정권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음을 지적하

였다. 이것은 자율성이 직무만족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곧 장기근속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자율성의 증가는 임상적 의사결정 

참여의 기회를 상승시키고 근속연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치

과위생사가 숙련된 치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다 나

은 환경을 만들게 된다. 이를 위해서 교육과 세미나에 의한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해 역량을 함양하고 능동적 변화를 주

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수반되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요인별 만족도와 근속연수

와의 연관성을 밝혀 구강보건에서의 의의를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앞서 설명했듯 횡단조사 

결과로서 근무만족도 요인과 근속연수의 인과관계를 밝혀

내기에는 둔감하다. 또한 조사 대상자가 일부 지역에 국한

이 되어 있어 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에 후속 연구로,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한국적 맥락에 

맞는 치과위생사의 근무만족도에 관련한 측정도구의 개발

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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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자료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대표성 있는 자료 사용 및 

종단자료의 사용으로 인과관계를 보다 더 정량적으로 밝히

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치과위생사의 잦은 이직과 퇴직은 직ㆍ간접적으로 치과

의료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환자가 의료기관에 갖는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 이를 위해 환자와 접점에 있는 치과

위생사의 근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내어, 관리

하고 절충하는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요  약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근속연수에 영향을 끼치는 인구

사회학적 독립변인들과 직무만족도의 여러 요인들을 분석

하고자 서울시 7개구의 구강진료기관을 선정하여 자기기입

방식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다중 회귀분석 결과 

직무만족요인 중 자율성요인이,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연령, 종교유형 및 이직경험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치

과위생사의 장기 근속연수에 영향을 미쳤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28세였고, 대상자의 약 3분의 

2가 이직 경혐이 있다고 응답하였다(65.2%). 중위수를 기준

으로 한 근속연수 4년 미만과 4년 이상의 집단은 각각 125

명(42.2%), 171명(57.8%)이었고, 각 집단의 평균은 24.6세

와 30.5세를 보였다. 또한 중위수(4년)를 기준으로 한 장기

근속여부는 연령(p＜0.001), 결혼여부(p＜0.001), 교육수

준(p=0.035), 그리고 이직경험여부(p＜0.001)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직무만족요인 중, 자율성요

인은 근속연수 4년 미만 집단과 4년 이상 집단에서 각각 

3.02점, 3.27점으로, 두 집단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

다(p=0.001). 로지스틱 다중회귀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는 연령, 종교유형, 이직경험이, 직무만족도의 4가

지 요인 중에서는 자율성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치

과위생사의 장기 근속연수에 영향을 미쳤다(OR, 2.65; p=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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